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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임직원 실전 은퇴준비
5가지 사례에서 배우는 은퇴준비 ABC



오프닝

2012년, 

그때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셨습니까?

이제, 또 한 번의 선택이 옵니다

DB · DC · 혼합형 — 한 번 고르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오프닝 

투자시장과 종목소개가 아닌, 

노후소득을 점검하고 인출을 사전에 계획하는 시간

시장

25년 말, 26년 상반기 그리고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

제도

3층 연금제도,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예측과 계획으로 방어가 가능한 영역

수익률을 논하기 전에, 떼일 수 있는 수익(세금·건보료)부터 지킵니다



오프닝 · OX 퀴즈

부부가 각자 O · X를 적어 보십시오

①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세금을 더 낸다 O · X

② 같은 ETF라면 어느 계좌에 담아도 세금은 같다 O · X

③ 배우자 공제(6억) 안에서 주식을 옮겼다면, 세금 문제는 끝난 것이다 O · X

O/X 카드에 각자 표시해 두십시오 — 정답은 사례 안에서 하나씩 공개합니다



오프닝 · 동료들이 기대하는 은퇴 생활비는? 희망 노후생활비 설문

기아 조합원의 44%, 기대 은퇴생활비 400만원 이상

은퇴 후 부부가 한 달에 쓸 것으로 기대하는 생활비

300만 미만 8.4% 356명

300~400만 47.5% 2,014명

400~500만 33.9% 1,440명

500만 이상 10.2% 433명

400~500만 이상 = 44.1% · 응답 4,243명

오늘의 과제

준비된 연금이 

기대 생활비를 얼마나 채우는지 

확인하고, 지키는 것

기아차지부 퇴직연금 교육 설문 · 2026.5.6~10.14 · 광명공장 · 화성공장 · 정비지회(17개 센터) · 전체 응답 4,337건 중 이 문항 응답 4,243명



국민연금 조기·연기 감액·가산률은 2026-10 현행 기준 · 비과세 연금보험 요건: 월 150만 이하 ·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 등 · 상품 추천이 아님

오프닝 · 3층 연금 층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

은퇴생활비는 3층 연금으로 완벽 준비

3층

사적연금

세제적격 — 연금저축 · IRP (넣을 때 세액공제, 꺼낼 때 소득세)

세제비적격 — 비과세 연금보험 (공제 없음, 요건 충족 시 비과세)

2층

퇴직연금
DB 혼합형 DC

1층

국민연금

추후납부 - 납부예외 공백기간 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 늘리기

조기연금 - 최대 5년 앞당김, 1년에 6% 감액

연기연금 - 최대 5년 늦춤, 1년에 7.2% 가산

꺼낼 때의 규칙 4가지

① 계좌별 인출한도

한 해에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금액

② 소득세법상 인출 순서

미공제 원금 → 퇴직금 원금 → 공제분·수익 

③ 사적연금의 정의와 대상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④ 사적연금 연 1,500만 문턱

넘으면 전액이 대상



오프닝 · 퇴직연금

DB · 혼합형 · DC - 내게 맞는 선택은?

월 평균임금 400만(20년 전) → 880만('2025) 평균임금은 해마다 약 4%씩 상승

구분 DB 혼합형 DC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 근속연수(누진) 99% DB 방식, 1% DC 방식 회사 부담금 + 운용 결과

임금인상 반영 100% 반영 DB 부분 100% 반영 신규 분담금에 반영

원금 손실 위험 없음  퇴직금 1% + 적립한 성과금 본인 부담

경영성과금 DC 적립 불가 가능 가능

DB 복귀 - 불가 불가

고려해 볼 상황 임금상승 여력, 정년까지 근무  DB +성과금(일부)만 노후자금으로 직접운용 의사, 임금피크제 등

한 번 옮기면 DB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 집 은퇴 계획에 맞게 고르십시오

강사 제공 자료(2026-10) 요약 · 혼합형 비율·성과금 적립·전환 경로·복귀 여부·선택 기한은 최종 회사 안내로 확인 · 월 평균임금 400만 → 880만은 강의용 [가정]



오프닝 · 10년 뒤 한국

우리가 은퇴생활을 할 때의 대한민국은?

954만 명
1964~74년생 · 인구 5명 중 1명(18.6%) 

2024~2034년에 60세 진입

10년 뒤,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

21.6%

2026

30.9%

2036

40.1%

2050

노후준비는 연금을 수령하는 전 기간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6 고령자 통계」(2026 추계·이후 전망) · 한국은행(2024-07)



오프닝 · 다섯 가족의 사례

모으는 단계에서 인출을 생각하는 단계로

오늘의 다섯 명제 — 다섯 가지 예시 가정으로 답합니다

1 둘이 살 때도, 혼자 남아도 충분할까요? 연금수령

2 퇴직 후 첫 소득은 어디서 나올까요? 인출순서

3 우리 노후와 자녀 지원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녀지원

4 세금 떼고 건보료 내면 실제 얼마가 남을까요? 건강보험료

5 퇴직 직전에 꼭 줄여야 할 위험은 무엇일까요? 위험회피

은퇴소득을 갉아 먹는 5가지 요소

 인플레이션

 세금

 건강보험료

 환율

 병원비

5가지 요소는 '무엇을 막나', 다섯 명제는 '어떻게 막나' · 각 명제는 예시 가정 1~5와 이어집니다



명제 1 · 여러분이라면?

남편이 먼저 떠나면, 

아내의 국민연금은 얼마일까요?

332만

남편 230만

아내 102만

둘이 살 때

약 143만

유족연금의 30% 41만

아내 102만

아내 혼자

유족연금은 두 연금이 합쳐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① 유족연금만 - 약 138만 

② 아내 연금 102만 + 유족연금의 30% 약 41만 = 약 143만

이 예시 가정에서는 ➁가 월 5.4만원 유리합니다 

유족연금 법정 산식 = 기본연금액 × 지급률(가입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 실제 노령연금 수령액의 단순 60%와 다를 수 있음 



명제 1 · 한 가지 설계 예시

아내 몫의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으로 단독 생활비 재원을 마련

계좌별 연간 인출한도?

인출한도 = 연초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 × 120% · 초과시 연금외수령 · 11년차부터 한도 없음

1
한도 안에서 인출

퇴직금 4.3억을 IRP로 받아 계좌별 한도 범위내 인출

2
퇴직소득세 30% 감면

퇴직금 원금은 연금수령으로 퇴직소득세 30% 감면

3
해마다 900만은 아내에게

아내 연금저축에 증여 ;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4
아내 계좌는 미리 개설

아내 명의 연금저축 계좌 · 연금수령 가입 5년 뒤 조건

5
아내 연금저축계좌로 후반기 대비

은퇴 후반기 아내 단독 연금재원으로 투자



명제 1 · 제도

같은 계좌라도 돈의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IRP 안의 돈은 세 칸으로 나뉘고, ① → ② → ③ 순서로 인출

① 먼저 빠짐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

세금 없음

공제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돈 · 1,500만 판정에도 안 들어감

② 다음

퇴직금 원금

퇴직소득세 30%↓

연금으로 받을 때 · 11년째부터 40%↓, 21년

째부터 50%↓ · 1,500만 판정에 안 들어감

③ 마지막

공제받은 납입금 + 수익

연금소득세 3.3~5.5%

나이별 · 연 1,500만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

세 또는 16.5%

인출 전에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 칸별 잔액 (①·②·③) □ 올해 연금수령한도 · 몇 년차 □ 올해 ③ 인출액이 1,500만 이하인가



명제 1 · 전후 비교 금융기관의 몫, 우리 집의 몫

순서는 금융기관이 지키고, 금액은 우리가 정합니다

금융기관이 해 주는 것

· 법정 순서대로 차감

· 세금 계산·원천징수

· 연금수령한도 계산(막아 주지는 않음)

· 정한 대로 정기 지급(기간·금액)

우리 집이 정할 것

· 어느 계좌로 받을지 — 연금수령연차 확인

· 해마다 얼마씩, 몇 년 — 한도 안

· 원금이 끝난 뒤의 속도 — 연 1,500만

143만

국민연금만

약 191만

+48만

연금저축 추가 후

둘 다 오늘 가치 · 세전

+48만 = 80세부터 20년 · 연900만원 x 8년적립 · 연 5%

퇴직금 세금을 줄이는 다섯 가지

① IRP로 받아 연금 수령 — 30%↓ ② 한도 안에서 꺼내기 ③ 오래 받을수록 40·50%↓ ④ 수익 구간은 연 1,500만 이하

⑤ 부부 이름으로 나눠 문턱 2개



① 연금수령 ② 인출순서 ③ 자녀지원 ④ 건강보험료 ⑤ 위험회피

명제 1

둘이 살 때도, 혼자 남아도 

충분할까요?

퇴직금은 언제 · 얼마씩 ·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까지가 '연금수령'입니다

우리 집 점검 — 워크시트 2번 칸

퇴직금 받을 계좌의 연금수령연차: 확인함 / 모름 → 모르면 "퇴직 전 금융기관 확인"

배우자 이름의 연금계좌: 있음 / 없음 → 없으면 퇴직 전 개설(가입 5년 요건)

혼자 남을 때: 연금계좌(연금저축·IRP)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배우자가 승계 신청 ; 연금계좌 배우자 승계제도(수령연차 승계, 자산유지)



명제 2 · 여러분이라면?

1,500만을 넘으면, 

넘은 만큼만 세금이 늘까요?

O/X 카드

정답

X
넘으면 전액이 대상

예시 가정: 연 1,654만을 꺼낼 때

91만

문턱 안이었다면 5.5%

273만

문턱 초과 16.5%

한 해 +182만

30년 내내 넘으면 명목 합계 약 9,000만 [추정] 

종합과세가 더 낮으면 그쪽을 고를 수 있음



명제 2 · 제도 1 사적연금 1,500만 문턱

1,500만에 들어가는 돈, 빠지는 돈

들어감 — 연금저축 · IRP에서 빠짐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따로 과세

모든 운용수익 - 퇴직금에서 생긴 수익도 포함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세제비적격 사적연금 - 비과세 연금보험 

사람별, 한 해 동안 모든 계좌를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문턱과 상관없는 돈(국민연금 · 퇴직금 원금)부터 쓰고, 

연금저축 · IRP는 한 해 1,500만 안에서만 꺼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사적연금 분리과세) · 2024년 수령분부터 연 1,500만 ·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명제 2 · 제도 2

11년 만에 올렸지만, 물가만 따라잡았습니다

①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2012 600만

2013~2023 1,200만

2024~ 1,500만

2013년 1,200만 ≈ 오늘 물가 1,506만 → 사실상 제자리

②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26 21.6%

2036 30.9%

③ 2050년 정부 살림 (전망)

지출 1,163조

수입 893조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2025.2) · 확정된 증세 아님

사적연금 연간 1,500만원 한도가 크게 오를 거라 예상하기보다, 더디게 오른다고 보고 설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명제 2 · 준비가 클수록 1,500만은 한 번 넘으면 계속 넘는다

한 번 넘은 문턱은 30년 내내 넘는다

연금 재원 

(개시 시점 미래가치)

연금저축 1.68억

인출 2033~2062 · 30년

IRP 1.65억

인출 2033~2062 · 30년

퇴직연금 IRP 1.90억 · 원금

인출 2033~2062 · 30년 · 원금 먼저, 수익분은 나중에
① 넣을 때 - 공제 한도, 무조건은 아니다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는 우리 집 준비 규모에 따라 다르다

예시 가정: 남은 6년 연 900만을 다 넣으면 개시 때 연금계좌 

3.34억

② 꺼낼 때 - 한도 안에선 다 못 찾는다

문턱 아래 연 1,450만 고정으로 꺼내도 재원이 남는다

5% 기준 30년 뒤(2062) 약 4.3억 남음 · 4%여도 약 2.4억

③ 대안 - 문턱에 안 잡히는 연금

남은 6년, 연 900만 중 일부 세제비적격 비과세 연금으로

비과세 연금 → 월 60만원(명목) 준비

준비가 클수록 넣기 전에 꺼낼 때를 먼저 계산 — 공제 한도는 우리 집 규모에 맞게, 넘칠 몫은 문턱 밖 대안으로



① 연금수령 ② 인출순서 ③ 자녀지원 ④ 건강보험료 ⑤ 위험회피

명제 2

퇴직 후 첫 소득은 

어디서 나올까요?

→ 언제 · 얼마 동안 꺼내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1,500만은 사람별, 그리고 물가를 따라 오르지 않는 문턱 - 부부가 나눠 꺼냅니다

우리 집 점검 — 핸드아웃 점검 2 · 인출순서

연금저축 · IRP의 현재 평가잔액을 알고 있다 ______만 □ 예   □ 아니오

퇴직 전까지 연금저축 · IRP 목표금액을 정했다 ______만 □ 예   □ 아니오

국민연금 수령 전(공백기)에 쓸 인출계좌를 정했다 □ 예   □ 아니오

핸드아웃 점검 2



명제 3 · 여러분이라면?

연금은 한 사람 계좌에 

몰아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O/X 카드

정답

X
문턱은 사람마다 하나 

나누면 둘

한 사람 계좌 - 문턱 1개

전액이 과세 대상
1,500만을 넘는 해엔 과세 대상 사적연금 전액에 종합

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vs

부부 계좌 - 문턱 2개

3.3~5.5%
각자 1,500만 안에서 꺼내면 나이별 연금소득세



명제 3 · 제도 — 1,500만 관리 심화 예시 가정 2에 이어서

1,500만을 다루는 손잡이 세 개

①

공제 받을 돈, 안 받을 돈

한 해 900만까지는 공제, 그 이상 넣은 원금은 

공제 없음 = 꺼낼 때 비과세 · 판정 제외

②

누구 이름으로 쌓을까

문턱은 사람마다 1,500만. 소득이 적은 배우

자, 공제 실익이 작지만 꺼낼 때 원금은 비과세

③

계좌마다 개시 시점 나누기

연금저축 · IRP의 연금 개시 연도를 다르게 

→ 한 해에 몰리지 않게하여 한도 범위내 인출

기준은 하나 — 꺼낼 때, 누구 이름으로, 문턱 안인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 IRP 합산 900만 · 납입 한도 연 1,800만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음 · 2026-10 확인



명제 3 · 예시 가정의 해법 같은 돈을, 누구 이름으로

남은 18년, 앞으로 넣을 돈은 부부에게 나눕니다

남편에게 집중된 경우

앞으로 넣을 돈까지 전부 남편 명의로 쌓은 경우

문턱 1,500만

남편

아내 0

문턱은 하나 - 1,500만을 넘는 사적연금 전액 종합과세 or 16.5% 선택

부부에게 나눈 경우

배우자 과세 대상 인출액을 문턱 안으로 설계한 예시

문턱 1,500만남편

아내

문턱이 둘 - 아내 문턱 안으로 설계 3.3~5.5%, 남편은 넘는 폭 축소

같은 돈 · 같은 기간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쌓았느냐가 꺼낼 때의 세금을 바꿉니다 — 아내 몫은 아내 소득에서



명제 3 · 자녀 유기정기금 — 10년만, 정해진 금액을 매달

자녀 셋, 계좌도 셋 - 한 번에 말고 매달 나눠서

첫째 · 고교 (17세) 월 18.9만 × 10년 · 원금 2,268만 · 평가 1,993만 추가 납입 없이 운용 → 55세(2064) 약 1.67억

둘째 · 중학 (14세) 월 18.9만 × 10년 · 원금 2,268만 · 평가 1,993만 추가 납입 없이 운용 → 55세(2067) 약 1.99억

셋째 · 초등 (10세) 월 18.9만 × 10년 · 원금 2,268만 · 평가 1,993만 추가 납입 없이 운용 → 55세(2071) 약 2.51억

2026 2031 2036 → 자녀 55세

왜 매달인가 — 2,268만을 줘도 연 3%로 할인한 

평가액은 약 1,993만 → 미성년 공제 2,000만 안 

· 다음 기회: 성년(19세) 3,000만 · 혼인·출산 1억

10년만 넣어도 (연 6%) 납입 끝(2035) 1인당 약 

3,100만 → 인출 가능한 55세에는 1.7~2.5억 · 

어릴수록 큼

지킬 것 첫 입금 때 증여계약 + 신고 · 정한 날짜에 

계속 입금 · 자녀 연금저축이면 원금 비과세 · 수

익 과세이연 - 증권사의 '적립식 증여 서비스'

[가정] 2026년부터 매월 초 18.9만 × 120회 · 연 6%(세전) · 2036년부터 추가 납입 없음 · 평가 할인율 연 3%(상증법 시행령 제62조) · 55세 평가액은 세전 · 명목 · 특정 상품 권유 아님



① 연금수령 ② 인출순서 ③ 자녀지원 ④ 건강보험료 ⑤ 위험회피

명제 3

우리 노후와 자녀 지원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

→ 가족 명의로 나눠 쌓습니다

앞으로 넣을 돈 일부는 배우자 이름으로 · 자녀는 매달 나눠서 - 부부 노후생활비를 먼저 지킨 뒤

우리 집 점검 — 핸드아웃 점검 3 · 자녀지원

앞으로 넣을 돈을 배우자 명의 연금자산에 적절히 나누고 있다 □ 예   □ 아니오

자녀 증여계획이 있고, 증여 공제 범위 안에서 방안을 세웠다 □ 예   □ 아니오

핸드아웃 점검 3



명제 4 · 여러분이라면?

올해부터 배당 분리과세가 생겼으니, 

은퇴 후 건보료도 줄어든다

O/X 카드

정답

X
세금과 건보료는 따로 셉니다

세금 -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14~20%
요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세금은 내려감

건보료 - 은퇴 후 지역가입

그대로
이자·배당이 한 사람 연 1,000만을 넘으면 전액이  

건강보험료 대상 소득

배당 분리과세(국세, 지방세 별도): 2,000만 이하 14% · 2,000만~3억 20% · 요건을 갖춘 기업 배당만 · 고배당 ETF·리츠 제외 



명제 4 · 제도 — 문턱 두 개

세금 문턱은 2,000만, 건보료 문턱은 1,000만

0

1,000만 — 건보료 문턱 2,000만 — 세금 문턱

넘으면 전액이 보험료 소득 (지역가입)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

① 2024년까지

남편 3,000 · 아내 0

세금: 남편 2,000만 초과 → 종합과세

② 2025년 증여 후

남편 1,500 · 아내 1,500

세금: 둘 다 2,000만 아래 → 해결

은퇴 후 건보료: 둘 다 1,000만 초과 

③ 퇴직까지 — 늘어나는 몫부터

새로 쌓는 돈은 계좌 안으로

받은 배당 · 새 투자금은 ISA 계좌로 분리

이미 나오는 배당 건보료는 고정비로 반영

배당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 건보료는 매달 내는 생활비로 반영하고, 늘어나는 몫은 계좌 안에서 키웁니다

[가정] 은퇴 후 지역가입 · 금융소득 몫만 · 2026 요율 7.19% + 장기요양 0.9448% → 연 3,000만이면 월 20.3만 · 세대 단위 · 예시 가정



명제 4 · 계좌와 자산의 궁합

어느 계좌에 담을지, 세 가지 질문 순서로 정합니다

① 언제 쓸 돈인가 ② 가입 가능한 계좌인가 ③ 담을 수 있는 자산인가

사례 ㉠ 고배당주의 배당

① 은퇴 후 오래 쓸 돈 (15년 뒤부터)

② ISA -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으면 가입 불가 

③ ISA는 개별 주식도 가능 · 연금저축은 개별 종목 불가 → 담을 수 있는 자산

인지 확인

일반계좌의 배당은 건보료 소득 → 계좌 안으로 옮기면 현재 미부과

사례 ㉡ 국내상장 해외ETF

① 가장 늦게 꺼낼 돈 (10년 이상)

②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자격이 다르므로 확인 

③ 국내상장 해외ETF 가능 · IRP 위험자산 70% 한도 · 해외상장 ETF 불가

일반계좌면 차익도 배당소득 15.4%·건보료 재료 

퀴즈 ② 정답: X — 같은 ETF도 일반계좌에 담으면 건보료 재료, 연금계좌·ISA에 담으면 현재 아닙니다

2026-10 현행 · 국내주식 차익 비과세는 대주주 제외 · IRP 위험자산 70% 한도 · 해외상장 ETF는 ISA·연금계좌에 못 담음 · 예시이며 투자권유 아님



명제 4 · 예시 가정의 해법

팔라는 게 아니라, 담는 자리를 바꿉니다

일반계좌

국내주식은 그대로

차익은 비과세 · 이미 나오는 배당의 건보료는 미

리 고정비로 반영

ISA 

늘어나는 몫부터 계좌 안으로

받은 배당 · 새 돈부터 아내 ISA(연 2,000만 · 총 

1억)· 계좌 안 배당은 현재 건보료 미부과 

IRP · 해외 몫

시점과 통화를 함께 점검

꺼낼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 · 해외 몫의 환노출 여

부는 원화 쏠림과 함께 검토

배우자 증여, 두 가지만

① 1년 이상 들고 있을 주식을 —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 배우자 공제 10년 6억

② 이체로 끝내지 말고 신고까지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

현실적인 목표 [예시 가정 · 투자권유 아님]

배당을 없앨 수는 없다 — 계좌 밖 배당이 더 늘지 않게 막고, 건

보료는 내고도 남게

또 하나의 그릇: 세제비적격연금 — 월 150만 이하·5년 납입·10년 유지하

면 비과세, 건보료에도 잡히지 않음. 납입 여력이 있는 집의 몫 · 한도는 줄

어드는 방향(일시납 2억 → 1억)



① 연금수령 ② 인출순서 ③ 자녀지원 ④ 건강보험료 ⑤ 위험회피

명제 4

세금 떼고 건보료 내면 

실제 얼마가 남을까요?

→ 건보료가 세금보다 무섭습니다

조세 · 준조세는 제도로 미리 계획합니다

우리 집 점검 — 핸드아웃 점검 4 · 건강보험료

각자의 연간 이자 · 배당 규모를 알고 있다 ______만 (연 1,000만 넘으면 건보료 반영) □ 예   □ 아니오

절세계좌(ISA · 연금저축 · IRP)에 맞는 투자상품을 알고 있다 □ 예   □ 아니오



명제 5 · 쏠림 지도 갉아 먹는 요소: 환율·집중

월급도, 퇴직금도, 우리사주도, 집도 - 전부 한국 · 원화입니다


월급 · 성과금

회사 실적에 따라 함께 오르내림

한 회사 · 원화


퇴직금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노후 재원

한 회사 · 원화


우리사주 · 배당

자산과 소득이 다시 같은 회사에

한 회사 · 원화


집 · 부동산

예시 가정: 자산의 93% · 금융부채 

한 지역 · 원화

한곳에 몰리면

나쁠 때 함께 흔들립니다 

- 조정이 온다면 메울 곳이 없습니다

점검 질문 두 가지

① 한곳에 몰려 있나

② 곧 쓸 돈이 흔들리는 자산에 있나

파시라는 게 아니라, 새로 쌓는 돈이 한곳에 더 몰리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

입니다

예시 가정 ·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명제 5 · 환율의 양면

같은 달러라도, 환율에 따라 원화로는 달라집니다

같은 미국 주식 1만 달러

2007년(929원)엔 929만 원 · 2025년(1,422원)엔 1,422

만 원

환율이 오르면 (원화 약세)

내 해외 몫이 늘어남 — 수입 물가가 오를 때 생활비를 받

쳐 줌

환율이 내리면 (원화 강세)

주가가 그대로여도 줄어듦 — 2001→2007년 −28%

그래서 오래 둘 돈으로만, 전부가 아니라 20~30% — 곧 쓸 돈은 흔들리지 않는 곳에

원/달러 연평균 환율(FRED, OECD 집계 · 2026-04 갱신) · 증감은 같은 달러 금액의 원화 환산 가치 변화 · 향후 환율 전망이 아님



명제 5 · 예시 가정의 해법 퇴직까지 7년 · 상품이 아니라 순서와 비중

멈추고, 줄이고, 가까운 돈과 먼 돈의 통화를 나눕니다

①

멈출 것

새 부채 · 상가 추가 매입 

결정 전 확인: 상환액은 은퇴 뒤에도 감당되는

가 · 공실이면 · 생활비는

②

줄일 순서

금융부채 축소 

부동산 중 매도할 순서부터 정함 · 퇴직 전에

③

통화 나누기

가까운 돈

원화 · 덜 흔들리는 곳

공백 2년 · 초기 생활비

먼 돈

일부 해외

연금계좌 안 · 오래 둘 돈만

예시 가정의 시간표

2026~2033 부채 줄이기 2034~35 공백 · 원화 2036~ 국민연금 개시 · 늦게 쓸 연금계좌의 해외 몫은 오래 둠

예시 가정 · 투자권유 아님 · 특정 상품·시황 언급 아님



① 연금수령 ② 인출순서 ③ 자녀지원 ④ 건강보험료 ⑤ 위험회피

명제 5

퇴직 직전에 꼭 줄여야 할 

위험은 무엇일까요?

→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곳에 몰린 돈 · 한 통화에 몰린 돈 · 오래 묶인 돈 · 은퇴 뒤에도 갚을 돈

우리 집 점검 — 핸드아웃 점검 5 · 위험회피

금융자산 중 특정 주식의 비중을 알고 있다 ______% (점검용 · 매도 권유 아님) □ 예   □ 아니오

곧 쓸 돈(5년 안)을 흔들리는 자산에 두지 않았다 □ 예   □ 아니오

비중은 점검용 ·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마무리 · 퀴즈 정답

세 문제 모두 X였습니다

① X 1,500만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입니다 명제 2

② X 같은 ETF라도 담는 계좌가 세금과 건보료를 바꿉니다 명제 4

③ X 공제 안이어도 10년 합산 · 1년 안 매도 시 이월과세 · 신고로 증빙까지 명제 4

처음 그린 은퇴 달력 위에, 오늘의 다섯 명제를 표시해 보십시오

워크시트 1번 칸



가져갈 한 문장

노후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 어느 계좌에서 · 

언제 · 얼마씩 꺼내느냐로 정해집니다

누구 명의 어떤 계좌 언제 얼마 + 한곳에 몰지 않고

1,500만 기준이 유지될 때 · 물가만큼 오를 때 · 더 엄격해질 때 — 세 가지로 우리 집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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